
시키보(Shikibo)  

–쿨 비즈 대신에 시니어 캐주얼 등 판매 강화 

시키보의 2007년 춘하절 셔츠지(地) 판매는 2006년 수준이었는데, 2006년에 

이어 계속 선염소재가 주력이 되어 전체의 70%를 차지하였다. 2007년으로 3

년째가 되는 쿨 비즈(cool biz) 소재는 그 효과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, 앞으로

는 쿨 비즈 대신에 선염 멘즈 드레스 셔츠(men’s dress shirts) 등의 판매를 강

화하기로 하였다. 

그 중의 하나로 백색과 무지염색(無地染色 : 布染에서 무늬가 없이 한가지 

색으로 염색)을 강화하고 있다. 쿨 비즈가 점차 각광받기 시작한 후로는 주

력이 백색이나 선염으로 바뀌었는데, 앞으로는 선염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

면서 백색과 무지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판매를 확산시킬 것이다. 여기

에는 인도네시아의 자(子)회사인 ‘멜텍스’의 극세(極細) 폴리에스터로 짠 생

지, 멜텍스에서 생분해성 폴리에스터로 짠 그레이지(grey地)를 ‘시키보 고난

(江南)’에서 가공한 ‘갓크스’ 등을 중점적으로 수요자에게 제안(提案)할 것이

다. 

2008년 춘하절 상품에서는 시니어 캐주얼과 레이디스용을 강화할 계획이

다. 시니어 캐주얼용은 단괴세대(團塊世代)의 정년퇴직을 겨냥한 것으로, 색

이나 무늬를 중요시하고 있다. 2007년 춘하절 상전(商戰 : 販賣戰)에서 호조

를 보였던 선염 ‘아제쿠’ 등으로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 양판점에서의 

5,800엔 존(zone)에 멜텍스 실로 짠 중국제 선염직물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

고려하고 있다. 또한 레이디스용은 이제까지는 적었던 분야였는데, 리크루트



(recruit ; 신입사원) 관계 등으로 멜텍스의 차별화 소재를 중심으로 소비자에

게 제안할 것이다.♣ 


